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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 

 

(법무법인 지평 이공현 대표변호사) 

 

이솝우화로 널리 알려진 이솝은 BC 6세기 그리스의 노예였다.  어느 날 주인이 목욕을 

하려고 그에게 공중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게 했다.  목욕탕으로 

간 이솝은 그 앞에 박혀 있는 돌부리에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걸려 넘어질 뻔하는 

것을 보게 됐다.  넘어지고 발을 다쳐 욕을 퍼부으면서도 누구 하나 돌부리를 치우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돌부리를 단숨에 뽑아 내고는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솝은 사람 수를 헤아려 

보지도 않고 집에 돌아와 주인에게 목욕탕에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목욕하러 간 

주인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이솝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책망했다.  그러나 이솝은 돌부리를 치운 

그 한 사람만이 자기 눈에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보였다고 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제헌 헌법 이래 한결

같이 지켜 온 ‘민주공화국’은 국가 형태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근본 정신이다.  2005년 헌법재판관으로 

부임한 다음 왜 우리 국민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형태를 채택했을까, 더욱이 영어로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Republic of Korea)라고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민주국가에 관해 배우고 익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국가 의사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민주화와 경제성

장을 동시에 달성한 국가라는 평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본 글은 서울신문 2016년 1월 19일자, ‘[열린세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0&idx=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190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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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화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부닥치게 된다.  단순히 군주국가가 아니라는 의미에 그치고 

마는 것일까.  그런 의미라면 국민주권이 확립된 오늘날 민주국가라고만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정부 수립 이후 우리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국가의 강제와 간섭을 

거부한다는 개념으로서만 자유와 권리를 파악하게 됐다.  그 결과 공동체보다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를 인식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념적

으로 진보와 보수, 계층적으로 부자와 빈자 또는 자본가와 노동자, 지역적으로 서울과 지방 그리고 각 

지역으로 나뉘어 국가의 공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사적인 사안을 두고도 대립과 갈등을 빚으면서 해결

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국이란 공공의 것이라는 라틴어 레스 퍼블리카(res publica)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  개인이 공동체 

이전에 존재한다는 자유주의와 달리 공화주의에서는 개인이 공동체와 함께 존재하므로 처음부터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유와 권리는 조화,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한반도에서 삶을 이루어 가는 목적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만든 공동체의 존속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 

삶을 이루어 가는 국민 개개인에게는 공동선을 지향하고 시민적 덕성을 갖추는 게 요청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총선의 해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국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실망감 때문에 정치적 무관심 속에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화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원

주의 사회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공동선은 구성원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성원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과 참여가 필요한 까닭이다.  그리고 공동선과 시민적 덕성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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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엊그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재해예방 대책은 한 가닥 빛이 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국민이 공동체의 

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민적 덕성을 갖추어 이솝의 눈에 사람다운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이 땅에 공화국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어 본다. 


